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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results of checking the domestic evacuation facility-related systems and problems from the design stage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ne of the problems that is constantly pointed out in the current system is the lack of administrative consistency. For firefighting facilities installed in building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dual standards of building-related laws and fire-fighting-related laws. (2) Various measures are institutionally regulated for evacuation facilities in apartments that want to secure evacuation passages in two of more direction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view of the design plan that applies a modified form according to the architectural plan, so it is a step-by-step application system that is necessary to provide. (3) Products that can replace the existing evacuation facilities can be applied depending on the design situation of the apartment and have been released with the certification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t their utilization is insufficient. It is judged that it will not only improve the performance, but also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evacuation space and top-down evacuation area to some extent. (4) Although various evacuation facilities are being installed in newly built apartments throug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ystem, evacuation facilities are also applied to existing aged buildings through fire safety performance enhancement projects and green remodeling projects to ensure fire safety that is considered to be increased. Form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the scattered laws and regulations as there is a risk of fatal damage such as an apartment fire.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n evacuation facility that can be used by all members, including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secure fire safety performance.

        

      

      
        Keywords: 
Apartment, Fire Safety, Legal System

      

    

    

  
    
      1. 서 론
      아파트는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대규모의 고층화된 형태로 건설되고, 세대 단위로 구획된 내화구조 형식의 구조적 특성과 불특정 다수의 복합된 생활공간이 수직적으로 고층화, 심층화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피난 취약자의 피난 동선이 길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1)

      일반적으로 발코니(balcony)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 주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아파트에서는 화재 발생 시 현관 출입문으로 피난이 곤란한 상황에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일차적 피난 공간이며,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코니 확장이 2005년부터 합법화되었고, 최소한의 대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화재위험성을 문헌 고찰 및 피난시설과 관련된 법적 규제내용의 변천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아파트 각 세대의 피난시설로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 설치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기존 피난시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피난 대체시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다양한 평면형태의 아파트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공간적 대응 및 설비적 대응의 관점에서 모색하여 향후 아파트의 피난 계획 시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아파트 피난시설에 대한 법규 검토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는 1960년대 마포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형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국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의 택지부족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는 급속히 확장되었다. 아파트의 단위평면은 수요자의 요구와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자의 상품화 전략과 맞물려 단위세대 평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2,3)

      아파트 평면변화의 원인은 2005년 발코니 확장의 허용, 가족구성의 변화(핵가족화), 좌식생활의 입식화 및 1인당 실내 점유공간의 확장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입주자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단위평면의 각 실 구성 방식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어 발코니가 각 실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화재는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화재예방과 초기소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예방, 발견, 피난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 피난에 대한 방안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은 1992년도 경량칸막이, 2005년도 대피공간, 2010년도 하향식 피난구, 2014년도 대체시설의 적용 순으로 변화되어 왔다.4)

      
        2.1 경량 칸막이
        1992년 「건축법」 개정 이후 공동주택은 3층 이상 가구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설치를 규정하였고, 9 mm의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비상 탈출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경량 칸막이를 사용해야 하는 거주자들은 설치 여부 또는 설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부족한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경계벽을 개조하여 붙박이장의 설치로 물건 등을 적재하여 화재 발생 시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5) 또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기 이전에도 아파트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위세대 평면이 한 개의 층에 2세대가 거주하는 판상형 구조에서 한 개의 층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탑상형 구조로 평면 변경이 일어나면서 인접 세대로 피난하는 경량 칸막이 설치가 곤란하게 되었다.

      

      
        2.2 대피공간
        발코니 확장 허용 이전 입주자의 40% 이상이 이미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거실이나 침실의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고, 단속의 어려움, 자원 낭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유로 2005년 12월 건설교통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공청회 등 입법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 이후 화재 발생 시 거주자들의 양방향 피난이 불가능한 문제점 때문에 일정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만 발코니가 거실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다.

        이후, 발코니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형은 거주자가 피난 용도로 이용 요구되는 최소한의 면적인 2 m2 이상의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피시설의 설치 위치는 법령에서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거주자의 대다수는 대피공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피공간의 설치 위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주방 옆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적인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더라도 16층 이상 아파트는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곤란하여 구조하기 어렵고, 세대 구성원의 인원수와는 별개로 대피공간은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가 같은 크기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의 기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2.3 하향식 피난구
        양방향 피난 확보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의 바닥에 설치하여 화재 시 주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간단한 조작을 통해 내장된 사다리를 통해 직하층으로 내려가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피난기구이다. 이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해치형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도입을 위해 민간에서 입법청원을 통해 2010년도에 시행되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 내 화재 발생 시 현관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 직하층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대피설비로 능동적인 탈출이 가능하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합리적인 발코니 구조로 거주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지만, 실내 피난구로 인한 층간 소음, 누수, 사생활 침해 및 세대 간의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 하향식 사다리는 화재가 발생한 상층부에서 피난 시 화재 층의 세대 내를 통과해서 피난층으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세대와 연결되어 있어 보안상의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국내의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보완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피난기구로서 소방법 체계하에서 도입된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 당초 「건축법」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방화구획 개념으로 규정되었고, 법규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일부 소방관련 규정으로 보완하는 입법 과정을 거쳤으나, 체계를 달리하는 양 법규 간의 충돌 발생으로 체계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4 대피공간 대체시설
        대피공간 대체시설인 대피시설은 대부분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로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이브라인, 살리고사다리, 옥외접이식피난계단, 대피함, 화재피난형계단, 살리고승강기(외부만 설치), 레스큐레일 등 1호에서 9호까지 고시된 상태이다.

        이러한 대피시설은 대피공간, 방화문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공간적 측면에서 유리하며, 공정이 단순화되고 제품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하였던 민원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였다 한다.

        대피시설의 개선효과로 대피공간 내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고 별도의 실외기실이 구획된 발코니 부분을 에어컨 실외기실을 안방의 전면으로 이동하여 주방 및 주방의 발코니의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여 원가절감 및 넓어진 주방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에어컨 실외기실 전면에 개발된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하였다. 기존의 대피공간은 생활공간으로 확장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평면이 개선되어 넓어진 생활공간의 조망이 개선되고 기존 하향식 피난구에서 발생하였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재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 할 수 있다.6)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대체시설의 구조안전성·내화성 등 성능확인, 위원회 운영 등 제품인정 절차와 제품 품질관리 점검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임하려고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9호)를 진행 중이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에 대한 성능기준은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에서 체류형과 탈출형으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7)

      

    

    

  
    
      3. 아파트 피난시설에 대한 실태
      
        3.1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상황에 대하여 최근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건축위원회, 소방시설의 성능위주평가 검토에 제출되었던 설계도서의 분석을 통하여 아파트의 피난시설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1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우선적 전제조건인 대피공간을 설치하였던 사례들은 발코니 확장을 위하여 전용의 대피공간만을 두는 경우, 대피공간을 두기 위한 전용의 발코니를 두는 경우, 발코니의 일부분에 대피공간을 두는 경우 및 발코니에 대피공간 내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3.1.2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는 확장형 평면에서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내용은 Fig. 1 (a) ~ (f)와 같다.

          Fig. 1 (a)는 초기단계에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만을 설치한 경우로, 하향식 피난구와 발코니 공간이 혼재되면서 많은 부정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한 소음, 누수, 방범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Fig. 1 (a)  
				
            

            
              Top-down Evacuation
            
            

            

          

          Fig. 1 (b)는 구획된 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발코니의 기능과 혼재한 경우보다는 민원의 발생이 적을 수 있으나, 피난구로 향하는 출입문의 성능 강화 또는 출입문의 개폐방향이 피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피난구의 단차에 의하여 개폐가 문제되므로 피난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개폐하므로 피난 동선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Fig. 1 (b) 
				
            

            
              Top-down Evacuation exits in partitioned spaces
            
            

            

          

          Fig. 1 (c)는 발코니의 구획된 공간 안에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를 함께 설치하여 줄어든 대피공간만큼 활용하고 하는 것으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획된 공간에의 하향식 피난구는 Fig. 1 (b)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며, 실외기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과 10 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데, 최근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c)  
				
            

            
              Top-down Evacuation exits and outdoor unit in partitioned spaces
            
            

            

          

          Fig. 1 (d)는 하나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하고 그 안쪽의 구획된 공간 안에 실외기를 설치한 것으로 Fig. 1 (c)에 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Fig. 1 (a)와 같이 하향식 피난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Fig. 1 (d)  
				
            

            
              Top-down Evacuation exits to outdoor unit
            
            

            

          

          Fig. 1 (e)는 Fig. 1 (c)의 변형으로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실의 사이에 내화유리로 구획한 것으로,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피난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한 것이다.

          
            
            

            Fig. 1 (e)  
				
            

            
              Top-down Evacuation exits and outdoor unit with fireproof glass partition
            
            

            

          

          Fig. 1 (f)는 주방 근처의 발코니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것으로, 접근하는 동선이 복잡할 뿐 아니라 소방관 진입창호도 겸하고 있어 피난동선과 소방동선이 충돌할 수도 있다.

          
            
            

            Fig. 1 (f)  
				
            

            
              Evacuation space through balcony
            
            

            

          

          이처럼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상 피난시설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면제하고 있지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규정 없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정리하고, “대피실”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1 아파트의 피난시설과 관련한 규제의 일원화
          1) 피난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의 내용에서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피난시설”을 정의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그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를 통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피난구조설비”를 정의하고,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 정하고 있다. 세대 내부 또는 인근 세대로 대피하는 피난시설로 경량구조의 경계벽, 방화구획(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하향식 피난구, 피난용승강기 등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외부로 대피하는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공기 안전매트 등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 시 피난과 관련하여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각각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난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시설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어상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는 건축규제를 적용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지만,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시설법」 등 다양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 4월 동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기준을 개정하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분류체계와 거의 유사하게 개정하였으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비롯해 29개 용도를 9개의 시설군(群)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용특성(용도)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건축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용도 변경에는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이라는 3가지 형태의 건축 행정행위가 필요한데, 이러한 용도변경을 위한기준으로 분류된 29개의 건축물 용도를 다시 위험도에 따라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방 및 방재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 용도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화재위험도, 발화가능성 등 화재위험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용도 분류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변경되어 적용한다.

        

        
          3.2.2 기존 아파트에 대한 피난시설의 보완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 화재위험성에 따라 그 설치기준이 지속적으로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반면, 기존의 노후화 아파트는 건축 당시의 기준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화재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제도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의 소방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최근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과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아파트가 아닌 기존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아파트에 피난시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최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아전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층 이상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1천 m2 이하의 고시원과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 보강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화재보강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강대상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피난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가 부족한 상태이다.

          1)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골조와 내력벽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으로 리모델링 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 기존의 골조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건축법」 상의 피난시설과 「소방시설법」 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등 성능을 개선하여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건축물인 아파트, 빌라, 주택,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목적으로 하는 환경 친화적 리모델링이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녹색건축인증에서의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운영세칙」의 주택성능 분야에서 피난설비, 수평피난거리 등의 인증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3.2.3 개선방안으로서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피시설
          「건축법」에 의한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인 대피시설은 현재 국내에는 2015년 1호 제품을 시작으로 2020년 8호 제품까지 승은을 받은 상태이다. 아파트 발코니 또는 외벽에 콤팩트(compact)하게 접혀 있다가 화재 시 수동 또는 감지기와 연동해 쉽게 작동되어 대피공간 용도와 유사시 자력으로 피난층까지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서, 발코니 확장의 조건인 대피공간의 설치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하향식 피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장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개발된 제품들의 주요 특장점들은 기존 발코니를 100% 활용하는 평면 설계가 가능하여 한 세대당 약 1평 이상의 공간이 증가하게 되는 내부 평면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연속적인 사용 및 층수의 제한 없이 초고층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아파트 피난시설의 설치에 따른 법적 기준이 체계화되고, 효율성이 제고된 제품들이 출고되고 있어, 11층 이상의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피난시설로서 정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향후 많은 사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재해 약자의 피난을 고려한 제품이 출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4. 결 론
      아파트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법적인 화재 예방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부가되므로 각각의 법령이 적용되면서 상호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화재 발생 시 인명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안전한 피난이 필요한 시점에서 법령의 체계가 서로 맞지 않아 피난시설과 피난구조설비뿐만 아니라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대피시설 등에 대하여도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피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의 피난시설 관련 제도와 설계단계에서부터의 문제점과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제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는 행정상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건축 관련 법령과 소방 관련 법령의 이중적 기준에 대한 체계적 적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2) 양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려는 아파트의 피난시설은 다양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설계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건축적 평면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단계별 적용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3) 기존의 피난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아파트의 설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품들이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 출시되어 있으나 이의 활용이 미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파트의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4)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에는 제도의 변천 과정을 거쳐 다양한 피난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하여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하여서도 피난시설을 적용하여 화재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가 어려워지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재해 있는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장 적절한 피난수단을 계획하여 측히 피난 약자인 소아, 노약자, 장애인 등 전 구성원이 이용 가능한 피난시설을 도입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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